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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근로자의 건강은 산업화된 사회의 주요한 보건정책의 

영역이며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로 근로자가 직장에서 경

험하는 업무갈등, 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 등 다양한 스트

레스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mployment Conditions Knowledge Network, 2007). 스트레

스 관리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건강정책의 방

향은 전통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던 산업

재해나 유해물질 노출과 같은 사고에 대한 대처에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면, 영양섭취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건강행동에 개입하는 예방적인 건강증진 위주의 

보건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2006).

건강행동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집단은 중고

령 근로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중고령자들의 건강위험행동

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으며 노년기 

신체적 장애(Artaud et al., 2013), 우울증상(Strawbridge, 

Deleger, Roberts, & Kaplan, 2002), 사망률(Hamer, Bates, & 

Mishra, 2011) 등 보다 심각한 문제들과 연관된다. 한편, 건

강위험행동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을 때(Frone, 1999; Kassel, Stroud, & Paronis, 2003) 중고

령자들이 일자리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적절한 건강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개인-환경 적합(Person-Environment fit) 관점에 의하면 직무

의 특성과 근로자 개인의 욕구, 능력, 자원 간에 적합도가 

낮아지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Ganster & Schaubroeck, 

1991). 특히 중고령 근로자들은 노화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

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의 쇠퇴로 직무의 요구도와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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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간의 부적합의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De Zart, Frings-Dresen, & Van Dijk, 1996; Kenny, Yardley, 

Martineau, & Jay, 2008). 직무요구도는 근로자에게 지속적

으로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직무의 물리적, 내용

적, 조직적 특성을 의미한다(Bakker & Demerouti, 2007). 국

내외 대규모 연구에서 직무의 요구도는 흡연(Chau, 

Choquet, Falissard, & Lorhandicap, 2009; Legleye, Baumann, 

Peretti-Watel, Beck, & Chau, 2011), 과도한 음주량(Barmes 

& Zimmerman, 2013; Jeon & Choi, 2011), 신체활동

(Schneiner & Becker, 2005)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의 주요한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연구되었다. 반면, 중고령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직무요구도와 건강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매

우 부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직무특성이 중고령 근로자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개인

의 삶에서 근로생애가 차지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따

라서 중고령 근로자들의 직무특성이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건강정책의 과제이자 근로

자의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심리사회

적 직무특성인 직무요구도가 문제성 음주, 흡연, 규칙적 운

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의 1차(2006)-4차

(2012) 데이터이다. KLoSA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표

집틀로 추출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

상(1차년도 기준 1962년 이전 출생)의 개인이 대상이며 인

적특성, 건강상태와 건강행동,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

를 포함하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패널데이터로 본 연구의 

분석에 적합한 자료이다(Korea Labor Institute, 2007). 분석

은 4차 조사까지 임금근로자 상태를 유지하고 분석에 사용

된 변수들에 결측치가 없는 50세 이상 남성 239명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다. OECD가 50세 이상을 정책적 관심과 개

입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OECD, 2006) 우리나라 근로자

들의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50대 초반(Hong & Kim, 2010) 

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이전을 포함하는 50세 이상을 

분석표본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도구

1) 직무요구도

직무요구도는 선행연구(Lee, 2014)를 참고하여 신체적 

요구도와 인지적 요구도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신체적 요

구도는 “일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육체적 힘이 많이 

필요하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필요하다,” “상체를 굽

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쭈그리고 않는 것이 필요하다”의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인지적 요구도는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컴퓨터

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다,” “높은 집중력과 주의가 필요

하다”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들의 응답은 모

두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

이며 문항들의 평균으로 신체적 요구도와 인지적 요구도

의 점수를 구하였다. 각 년도 신체적 요구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90, 0.89, 0.87, 0.85였고 인지적 요구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0.62, 0.58, 0.56, 0.56으로 나타났다.

2) 건강행동

문제성 음주, 흡연, 그리고 규칙적 운동 수행 여부가 종

속변수로 분석되었다. 문제성 음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고위험 음주에 대한 정의(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5)에 따라 소주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을 마시고 한번 음주 시 7잔 이상 마시는 것을 문제

성 음주로 정의하였다(문제성 음주 아님=0, 문제성 음주

=1). 흡연여부는 현재 흡연 여부를 묻는 한 가지 질문을 바

탕으로 측정되었다(현재 비흡연=0, 흡연=1). 마지막으로 규

칙적 운동 여부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을 하는지 

묻는 한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측정되었다(하지 않음=0, 

규칙적 운동 함=1).

3) 인적특성

개인의 인적특성 또한 흡연, 음주, 운동 등의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Pampel, Krueger, & 

Danney, 2010) 연령, 교육수준(0=중졸 또는 그 이하, 2=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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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이상), 결혼상태(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만성질환(0=없음, 1=있음)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4) 직무특성

근로조건이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aruso, 2006; Cho, Khang, & Yun, 2006), 월평균 임금(로그

값), 주당 평균 근로시간, 고용상태(일용직/계약직=0, 상용

직=1), 직종(단순노무 아님=0, 단순노무=1)이 분석에 포함

되었다.

3. 분석방법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각 연도별 빈도와 평균을 통해 대

상자들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았고 연구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패널 로짓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패널회귀분석에서

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관찰되지 않는 패널개체(중고

령 근로자)의 특성과 관련한 오차항에 대한 가정을 기준으로 

분석모형을 결정하게 된다. 패널개체의 오차항이 고정되어 

있고 추정할 수 있는 모수로 가정하면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으로 분석하며, 확률변수로 가정하면 확률효과(random 

effects)모형으로 분석한다. KLoSA와 같이 패널개체들이 무작

위로 추출된 표본이라면 오차항 역시 확률분포(확률효과)를 

따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Min & Choi, 2013). 확률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들의 추정치가 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존

재하는 내생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직무요구도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중고령 근로자의 어떠한 특성(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직무요구도에 대한 추정결

과의 신뢰도가 낮아지게 된다(Singer & Willett, 2003). 고정효

과 모형은 독립변수와 개체특성 오차항 간의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여 모형설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

면 고정효과 로짓모형은 관찰 기간 동안 변수 값이 모두 0이

거나 모두 1인 개체들은 분석에서 제외되는데, 본 연구의 경

우 분석표본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한계가 발생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단점을 감안하여 확률효과와 고

정효과 모형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모델은 2단계로 설정되었다. 우선 모델 1에서 인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요구도가 각 건강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델 2에서 직무의 객관적 특성

을 추가로 통제하여 직무요구도가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이 변하는지 보았다.

Ⅲ. 결과

<Table 1>은 조사년도 별 변수들의 빈도와 평균을 바탕

으로 살펴본 대상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1차년도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약 56세였고 대부분이 유배우자 상태, 56%정

도가 고졸 이상, 22% 정도가 한 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

지고 있었다. 직무특성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상용직으

로 고용되어 있었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차년

도에 약 30%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과 월평균 임금은 

각 각 49시간과 193만 원 정도였다.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

와 인지적 요구도의 평균은 모두 ‘그런 편이다(3점)’ 이하

였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았다. 문제성 음주의 비율

은 1차년도 약 20%에서 4차년도 10%로 상당히 감소하였

으며 흡연자의 비율도 42%에서 37%로 감소한 반면, 규칙

적 운동수행의 비율은 51%에서 39%로 감소하였다.

<Table 2>에서 문제성 음주와 직무특성 요인들 간의 패

널 로짓분석의 결과를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인적특성과 흡연, 그리고 규칙적 운동을 통제한 모델 1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직무의 신체적 요

구도와 인지적 요구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문제성 음주

의 가능성이 낮았다. 반면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인지적 요

구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문제성 음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직무조건을 포

함한 모델 2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모델 2에서 객관적 직

무조건은 중고령 근로자의 문제성 음주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흡연과 직무특성 요인들 간의 관계를 고정

효과와 확률효과 모델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의 모델 1에서 공통적으로 신체적 직

무요구도가 높을수록 흡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모델 2에서도 유지되었다. 모델 2에 포함된 

객관적 직무특성 중 상용직 고용상태가 낮은 흡연 가능성

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용직 근로자는 일용직이

나 계약직 근로자들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10% 미만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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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by means and percentage distributions of the study variables across waves

2006 2008 2010  201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an(sd)

n(%)

Age 55.98(5.46) 57.93(5.46) 59.93(5.46) 61.93(5.46)

Marital status 

  Spouse 10(4.18) 10(4.18) 8(3.35) 13(5.44)

  No spouse 229(95.82) 229(95.82) 231(96.65) 226(94.56)

Education 

  MS or less 104(43.51) 104(43.51) 104(43.51) 104(43.51) 

  HS or more 135(56.49) 135(56.49) 135(56.49) 135(56.49)

Chronic conditions

  No 187(78.15) 187(78.15) 184(76.89) 174(72.69)

  Yes 52(21.85) 52(21.85) 55(23.11)  65(27.31)

Work characteristics 

Employment type 

  Temporary position 63(26.47)  63(26.47) 60(25.21) 67(28.15)

  Regular position 176(73.53) 176(73.53) 179(74.79) 172(71.85)

Occupation 

  Not manual labor 163(69.07) 164(68.49) 164(68.49) 152(63.45)

  Manual labor 76(31.93) 75(31.51) 75(31.51) 87(36.55)

Working hours 48.74

(15.39)

49.07

(12.92)

47.22

(13.58)

45.97

(13.53)

Monthly salary 193.32

(132.40)

209.85

(136.41)

214.17

(144.55)

215.20

(144.55)

Physical demands 2.52(.87) 2.49(.79) 2.60(.78) 2.58(.79)

Cognitive demands 2.43(.67) 2.43(.62) 2.45(.63) 2.44(.63)

Health behaviors 

Problem drinking 

  No 192(80.25) 198(82.77) 208(86.97) 215(89.92)

  Yes 47(19.75) 41(17.23) 31(13.03) 24(10.08) 

Smoking 

  No 138(57.98) 136(57.14) 141(59.24) 149(62.61)

  Yes 100(42.02) 102(42.86) 97(40.76) 89(37.39)

Regular exercise 

  No 115(48.32) 134(56.30) 144(60.50) 144(60.50) 

  Yes 123(51.68) 104(43.70) 94(39.50) 94(39.50)

Note: MS: Middle school, HS: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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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panel logit models for problem drinking

Fixed effect

(n=68, obs=272)

Random effect

(n=239, obs=955)

Variables 

Model 1

OR

(CI)

Model 2

OR

(CI)

Model 1

OR

(CI)

Model 2

OR

(CI)

Physical demand  .46
*

(.21-.97)

 .44
*

(.20-.97)

.79

(.49-1.27)

.76

(.47-1.23)

Cognitive demand 0.36
*

(.14-.91)

.31
*

(.12-.82)

.47
*

(0.24-0.90)

 .41
*

(.20-.81)

Employment type

(Regular position)

.51

(.09-2.72)

.56

(.21-1.45)

Occupation

(labor work) 

.21

(.02-2.22)

.98

(.37-2.60)

Working hours .96

(.93-1.00)

.98

(.96-1.01)

Salary(log) 3.79

(.75-19.10)

2.12

(.87-5.13)

Model fit results LR chi2(7) = 29.43

Prob > chi2 = .000

LR chi2(11) = 38.50

Prob > chi2 = .000

LR test of rho=0: 

chibar2(01) = 113.38 

Prob >= chibar2 = .000

LR test of rho=0:

chibar2(01) = 111.34 

Prob >= chibar2 = .000

Note: Model 1 and Model 2 are adjusted fo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chronic conditions, smoking, and regular exercise.
***
 p<.001, 

**
 p<.01, 

*
 p<.05

<Table 3>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panel logit models for smoking

Fixed effect

(n=44, obs=176)

Random effect

(n=239, obs=955)

Variables 

Model 1

OR

(CI)

Model 2

OR

(CI)

Model 1

OR

(CI)

Model 2

OR

(CI)

Physical demand  2.62
*

(1.16-5.90)

 3.31
*

(1.30-8.37)

2.90
**

(1.33-6.31)

3.16
**

(1.45-6.88)

Cognitive demand .65

(.24-1.73)

.49

(.17-1.40)

 .47

(.17-1.28)

 .40

(.15-1.05)

Employment type

(Regular position)

.08
*

(.01-.84)

.08
**

(.02-.49)

Occupation

(labor work) 

3.53

(.23-52.60)

3.22

(.37-27.43)

Working hours .99

(.95-1.03)

1.00

(.96-1.03)

Salary(log) 2.49

(.55-11.14)

1.93

(.52-7.09)

Model fit results LR chi2(7) = 22.63

Prob > chi2 = .002

LR chi2(11) = 28.79

Prob > chi2 = .002

LR test of rho=0: 

chibar2(01) = 500.38 

Prob >= chibar2 = .000

LR test of rho=0: 

chibar2(01) = 501.71 

Prob >= chibar2 = .000

Note: Model 1 and Model 2 are adjusted fo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chronic conditions, problem drinking, and regular exercise.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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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panel logit models for regular exercise

Fixed effect

(n=127, obs=508)

Random effect

(n=239, obs=955)

Variables 

Model 1

OR

(CI)

Model 2

OR

(CI)

Model 1

OR

(CI)

Model 2

OR

(CI)

Physical demand  .75

(.49-1.15)

.78

(.51-1.20)

.55
***

(.40-.76)

.55
**

(.40-.76)

Cognitive demand .95

(.55-1.62)

1.01

(.58-1.76)

 1.46

(.97-2.19)

1.44

(.93-2.23)

Employment type

(Regular position)

.84

(.24-2.89)

1.13

(.60-2.15)

Occupation

(labor work) 

2.07

(.53-8.07)

1.24

(.66-2.33)

Working hours .99

(.97-1.01)

.98

(.97-1.00)

Salary(log) .67

(.30-1.47)

 1.01

(.58-1.77)

Model fit results LR chi2(7) = 10.82

Prob > chi2 = .146

LR chi2(11) = 17.46

Prob > chi2 = .133

LR test of rho=0: 

chibar2(01) = 107.76

Prob >= chibar2 =.000 

LR test of rho=0: 

chibar2(01) = 106.37 

Prob >= chibar2 = .000

Note: Model 1 and Model 2 are adjusted fo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chronic conditions, problem drinking, and smoking.
***
 p<.001, 

**
 p<.01, 

*
 p<.05

마지막으로 규칙적 운동여부를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고정효과

를 통해 분석한 결과 모델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적절

한 표본크기가 확보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확

률효과 모형에서는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가 높다고 응답할

수록 규칙적 운동을 수행할 확률은 감소하여, 신체적 요구도

의 1 단위 증가가 규칙적 운동을 수행할 가능성을 절반 정도

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의 객관적 조건들은 규칙적 

운동 수행 여부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본 연구는 6년에 걸쳐 조사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직무

요구도가 중고령 근로자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인지적 요구도와 신체적 요구도 모두 노화를 경

험하기 시작한 중고령 근로자들에게 환경과의 적합도를 

저하시키는 스트레서(stressor)로 작용하여 부정적 건강행

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분석결과 두 가지 요구도

가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로짓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확률효과의 결

과를 바탕으로 살펴보았을 때 직무의 인지적 요구도는 문

제성 음주의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인지적 요구도가 문제성 음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분석표본이 매우 

작아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고령 근로자

들이 직무의 인지적 요구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일자리

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Kang & Moon, 2010)를 

고려하였을 때 직무를 통해 인지적 자극을 받는 것은 직업

활동의 내재적인 만족도가 충족되는 긍정적 반응을 유발

하고 따라서 문제성 음주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지적 요구도가 문제성 

음주의 확률을 낮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는 2006년 근

로환경조사를 활용한 Jeon과 Choi(2011)의 연구에서 직무

의 지적인 요구도가 50-64세 남성근로자의 문제성 음주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다소 비일관적이다. 이는 

인지적 요구도에 대한 측정방법의 차이나 횡단연구와 종

단연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 일 수 있다. 중고령자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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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직무의 인지적 요구도를 살펴본 연구가 빈약한 상

황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인지적 요구도를 이론적, 개념적으

로 정립하고 척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지

적 요구도와 건강, 건강행동 및 삶에 질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이 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는 흡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직무의 신체적 요구

도는 근로자들의 흡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된 것

과 일관적이다(Chau et al., 2009; Chon, Kim, Cho, & Ryoo, 

2010; Radi, Ostry & LaMontagne, 2007). 특히, 프랑스의 근

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Legleye et al., 2011)에서 직무

의 신체적 요구도는 남성의 30% 이상 높은 흡연율과 유의

미한 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KLoSA를 횡단적

으로 분석한 Lee(2014)의 연구에서 신체적 요구도가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들의 높은 흡연율과 상관관계를 보였

다는 것과도 일관적인 결과이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중고령 근로자들에게 직무의 높

은 신체적 요구도는 환경과 개인의 부적합의 지점이 되며 

따라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건강행동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체적 요구도와 흡연의 관계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에 의해 신체적 요구도에 대한 중고령 근로

자의 취약성이 재확인되고 신체적 요구도와 흡연의 관계

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요구도가 높다고 인식할수

록 규칙적으로 운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관찰

되었다. 문제성 음주나 흡연에 비해 직무특성과 규칙적 운

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Kirk와 Rhodes(2011)의 리뷰

에 의하면 직무 요구도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부정적

으로 연관되는 경향이 있으며 독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Schneiner & Becker, 2005)에서 신체적 요구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 이

미 신체적 부담감이 높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고령 근

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별도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국의 중고령 근로자

들을 대상으로 한 Wu와 Porell(2000)의 연구에서 직무의 신

체적 요구도와 신체활동의 관계는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신

체적 요구도와 신체활동 및 운동의 관계는 보다 복잡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직무 요구도와 

규칙적 운동에 대한 연령집단별 비교나 보다 다양한 직종 

및 직업지위 집단 간 비교를 통해 두 변수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직무의 객관적 조건들 중 상용직 고용상태는 낮은 

흡연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건강 위험행동에 취약

하다는 선행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Legleye et al., 

2011). 특히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이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분석에 포함

된 다른 객관적 직무특성에 비해 상용직 고용상태의 강한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근로자의 건강행동

과 관련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고령 근

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지

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직무를 부여하여 성취감과 정서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위험행동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조기퇴직 후 경제적 필요에 의

해서 자신의 교육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에 재취업

하는 경우 문제성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동에 취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들의 전직이나 퇴직지원 프로그램

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고령 근로자들의 신체적 요구도를 조절할 수 있

는 조직의 개입이 필요하다(Ilmarinen, 2009). 고령친화적인 

작업장 디자인이나 유연한 업무조정 등을 통해 노화를 경

험하기 시작한 중고령 근로자들이 느끼는 직무의 신체적 

요구도를 줄이고 신체적 능력과 직무 요구의 부적합이 스

트레스를 유발하여 흡연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된 

Lee(2014)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동료들이나 직장 내 

흡연하는 중고령자들 간 금연에 대한 지지적인 분위기나 

상호간에 금연노력을 모니터링 하는 프로그램 또한 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신체적 요구도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을 대상으로 규칙적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Schutzer & Graves, 

2004). 이를 위해서 직장 내 교육을 진행하거나 근로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직무에서 유발되는 신

체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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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중고령 근로자들에게 지역사회 신체활동 

증진과 관련된 보건복지 자원에 연결하여 일상생활에서 

규칙적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는 

남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어 중고령 근로

자들의 직무특성과 건강행동을 이해하는데 제한된 정보만

을 제공하였다. 이는 분석표본에서 흡연과 문제성 음주에 

해당하는 여성의 숫자가 매우 적어 성별을 변수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표본의 크기가 작

다는 것도 본 연구의 주요한 한계이다. 특히 작은 분석표본

의 문제는 규칙적 운동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에서 모델 자

체의 유의미성이 확보되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분석에 자

영업자를 포함하여 표본크기를 확대할 수 있겠으나 임금

근로자로 표본을 제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지나

치게 다양해 질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결과 함의의 일관

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규칙적 운동의 기준이 권장되는 

운동의 수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활동의 횟수와 강도를 조합하여 권장 신체활동 수준을 제

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는 그와 같

은 정보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규칙적 운동수

행 여부는 개인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최

소한의 건강실천행위를 반영하는 변수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건강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남성 중고령 근로자들의 직무특성 중 직무요

구도가 문제성 음주, 흡연, 그리고 규칙적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직무요구도가 중고령 근로

자들의 다양한 건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

여, 중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적응과 건강관련 삶의 질에 개

입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였다. 

앞서 논의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건강

행동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

는 자료를 사용한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다양한 

건강행동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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